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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밀은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곡물이기 때문에 수량에 관련된 농업형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다. 특히, 종실특성인 

천립중은 매우 중요한 수량구성요소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밀 품종의 천립중과 종실의 형태적인 특성을 분석하

여 육종 프로그램에서 수량 선발의 지표로 이용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는 현재까지 개발된 국내 밀 품종 41 품종을 공시하여 국립식량과학원 전작 시험 포장에서 4년간(2014년,2016년, 

2017년, 2018년) 재배 수확하여 종실특성을 조사하였다. 수확된 종실의 리터중은 정선된 종자의 1L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천

립중은 종자계수기(Seed counter, Pfeuffer GmbH, Kitzingen, Germany)를 이용하였고, 종자 길이, 폭, 두께, 둥근정도는 종자 

이미지 분석 장치(Seed count, Seedburo Equipment Co., Des Plaines, U.S.A)로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4년간 측정한 밀 품종의 천립중은 2017년과 2018년이 2014년과 2016년에 비해 높았으며, 리터중은 2016년이 다른 해에 비하

여 낮았다. 태중과 한백의 천립중은 각각 56.0 g, 51.0g 으로 다른 밀에 비해 높았고, 신미찰1호, 다중, 다홍은 35.0 g 이하로 낮

았다. 리터중은 은파와 수안이 각각 846g 과 841g으로 다른 품종에 비해 높았으며, 태중과 한백이 각각 787g, 792g으로 다른 

품종에 비해 낮았다. 종실 길이, 폭과 두께 그리고 둥근 정도를 나타낸 roundness의 품종 평균은 각각 6.48 mm, 3.33 mm, 2.83 

mm와 1.85였다. 종자 길이는 연차 간 차이가 없었지만, 종자 폭은 2016년이 3.23 mm으로 다른 해에 비하여 좁았으며, 종자 

두께는 2017년이 2.92 mm로 2014년과 2016년의 2.78 mm보다 높았고, 2014년 roundness는 2.00으로 다른 해 보다 높았다. 

조경, 한백과 중모2008의 종자 길이가 7.00 mm이상으로 길었으며, 다홍과 알찬은 6.00 mm이하로 짧았고, 이들 품종은 

roundness도 1.76과 1.73으로 낮았다. 그루, 안백과 태중은 종자 폭이 3.50 mm이상으로 컸으며, 다홍과 조품도 3.15 mm 이하

였으며, 다중은 2.97 mm로 제일 작았다. 종실 특성에 따른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천립중은 종실 길이(r = 0.76***), 폭(r = 

0.85***)과 두께(r = 0.84***)와 정의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종실 길이와 두께는 리터중과 부의 상관을 나타내었다(r = -0.38*과 

r = -0.31*). 종실 길이, 폭과 두게 간에도 정의 상관이 있었고, roundness는 종실 길이와는 정의 상관을 보였으나, 종실 폭과 두

께와는 부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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